
지스트, 2021 창의융합경진대회 개최
          - 혁신적인 탁구로봇 개발 및 캠퍼스 EMS 개발 콘테스트 열려

        
       ▲2021 창의융합경진대회_ 참가학생 단체사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융합교육을 획기

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경진대회를 열었다.

지스트 융합기술원(원장 박찬호 교수)은 ‘2021 창의융합경진대회’(책임교수: 융합기

술학제학부 윤정원 교수)를 개최하고 ‘탁구 로봇 콘테스트’와 ‘캠퍼스 EMS* 개발 

콘테스트’의 2개 트랙을 진행했다.  

* EMS: Energy Management System(에너지 관리 시스템)

본 경진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서너 명의 팀을 이뤄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협동심과 집단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융합기술원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각 팀의 멘토를 맡아 현

장 지도와 조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스트 학부생 32명이 총 11개 팀을 이뤄 참가하여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두 달간 혁신적인 탁구로봇 개발 및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몰두하였다. 

 ‘탁구 로봇 콘테스트’는 도전문제를 수행하여 순위를 경쟁하는 방식으로 탁구머신

에서 나오는 탁구공을 탁구로봇이 맞히는 것과 탁구로봇과 참가학생 간 탁구경기

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퍼스 EMS 개발 콘테스트’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하 예

측 알고리즘, 태양광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전기요금 최소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콘테스트이며 부하 예측 오차율, 태양광 발전량 오차율, 사용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개 트랙의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는 본 대회의 결승전은 8월 20일(금)에 진행됐으

며, 시상식은 8월 23일(월) 오후 2시에 다산빌딩 109호에서 개최됐다. 

       
              ▲ 2021 창의융합경진대회_ 시상식 단체사진 

대회 우승은 ‘탁구왕 김탁구’팀에게 돌아갔다. 김이룸, 송채훈 학생으로 구성된 ‘탁

구왕 김탁구’팀은 ‘탁구 로봇 콘테스트’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탁구왕 김탁구’팀에게는 상장과 200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전달됐다. 

             ▲ 2021 창의융합경진대회_ 대상 ‘탁구왕 김탁구’ 팀



우수상은 ‘기계공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위잉치킨’ 팀(이준영, 임부용, 정송

민, 양예진 학생), 장려상 3개 팀에는 ‘마롱의 수제자들’ 팀(박진혁, 심영빈, 박창은 

김재원 학생), ‘무게는 2.7g’ 팀(박하림, 조부남 학생), ‘광주전력공사’ 팀(김동훈, 구

교준, 김태현, 안유진 학생)이 선정됐다. 

지스트 융합기술학제학부 윤정원 교수는 “본 행사가 인공지능과 하드웨어(로봇)가 

결합된 융합연구 주제를 이용한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참여 열의와 

흥미가 매우 높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로 하는 도전정신 및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를 맞은 본 행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펼쳐졌던 많은 경진대회의 틀을 벗어나 지스트 창의융합경진대회만의 새롭고 다양

한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다. 올해는 7월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지스트에서 

진행됐다. 


